
2010년대 이후 여성 소설에 나타난 장애 재현의 전복성
-‘돌봄’ 윤리를 통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해체 서사를 중심으로

박찬효(대중서사학회) 

1. 연구 배경
  “21세기 이후 윤리학의 초점이 주체에서 타자로 이동. 이때
부각되는 것이 ‘돌봄’ 윤리” + 장애는 치유를 목표로 돌봄과
관리의 대상이 될 때 비장애 존재와 변별
⇒장애-비장애의 경계 해체 위해 돌봄 윤리에 주목할 필요.

2. 연구 대상 : 2010년대 이후, 전형적 장애 형상에서 벗어난
여성 소설 등장. 김미선 <버스 드라이버>(2013), 공선옥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2013), 김초엽 <므레모사>(2021)

3. 연구 방법
1) 캐롤 길리건의 돌봄 윤리 : ‘자기 돌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인간 상호 관계의 중요성 부각. ‘여성적 윤리’로서의 돌봄에
대한 비판과 ‘여성주의적 윤리’로서의 돌봄 강조.  
2) 해러웨이의 ‘함께-되기’: 서로 얽힌 존재들이 연결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함께 되어가는 실천(길리건 이론과 연결).
3) ‘돌봄’ 윤리를 기반한 취약한 존재의 대항 서사 분석하면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해체 가능성 탐색.

4. 연구 목적
  그동안  여성 SF를 중심으로 장애가 연구된 것에서 더 나아가,
여성 장애 소설의 저변 확장. 장애인(의 신체)을 무성적 대상,
국가 의 고 통을 담은 몸, 비 극의 장소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인식 틀로서 ‘돌봄’ 윤리에 주목. 세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자기 돌봄의 양상과 더불어 자기 돌봄의
저항성(김미선), 자기 돌봄이 상호 의존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공선옥), 서로의 존재가 혼합된 함께-되기로 형상화되는
양상(김초엽)까지 분석함으로써 비장애중심주의를 넘어선
장애 재현의 전복적 서사를 살펴볼 것.

1. 서론 : 연구 방법과 연구 목적  

1. 기존 논의는 비장애인 중심의 성 담론을 해체한 소설로 평가.
이 연구는 더 나아가 가부장 질서에 종속된 여성적 돌봄이
소아마비로 신체적 장애를 지니게 된 여성을 무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양상을 비판하고,  장애 여성이 자기서사를 통해
자기 긍정에 이르는 과정 주목.

2. ‘자기서사’로서의  <버스 드라이버>
  자기서사는 “남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돌봄의 윤리와 만남”

  

3. “나에게 필요한 건 꼭 한 번의 경험”이라는 절규로써 기존의
가치관에 도발적으로 의문을 제기. 가부장적 여성의 돌봄
논리를 거부하면서 장애 여성에게 부여한 한계 해체.

4. ‘함께-되기’의 서사, 치유 폭력에서 불구의 미래로
: 김초엽, <므레모사>

3. 공명의 서사, 자기 돌봄의 인식과 장애 존재의
주체화 : 공선옥,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2. 자기서사, 여성적 윤리로서의 돌봄 비판과 무성적
대상화의 거부 : 김미선, <버스 드라이버>  

자기
서사

자기 삶을 이야기, 수필·편지·자전적 소설 등
비주류 경험의 재현 가능성, 자기 돌봄의 윤리

공명의
서사

타자가 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서사, 이야기와 이
야기가 만나 공명하는 서사

함께되기
의 서사

모두가 퇴비인 세상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혼
합, 장애인과 자연의 상호 연결되는 서사

1. 기존 연구는 5월 광주에서의 경험으로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된 ‘정애’의 ‘말’에 응답하는 공동체의  가능성(정애-묘자)을
분석. 여기서는 장애 여성의 장소가 마을 여성들이 자기를  
돌보는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서로가 응답”(길리건)하는  
의존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며, 돌봄의 주체가
‘억척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임을 주목.

2. 공명의 서사,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1) 장애 여성 정애와 마을 여성들의 이야기가 조우.
     장애 여성의 집은 서로의 슬픔을 다독이는 경배의 공간.

⇒장애 여성은 마을 여성들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자 숭배해야 할 타자로 격상.
2) 연약한 자들과 삶의 지속 가능성, ‘순환’하는 돌봄
  ① 묘자가 장애 여성 단이와 그녀의 갓난 아기를 돌보고,
성장한 단이의 아이가 장애 여성 정애를 돌보고, 정애의
목소리가 감옥에 간 묘자를 돌봄 ② 어머니는 돌봄의 주체인
동시에 돌봄의 대상이 되며, 또한 어머니는 혈연과 동식물의
구분을 떠나 타자를 돌보는 것으로 형상화(인용문1).

3. 장애 여성 정애, 침묵 당한 타인을 발화시키는 주체로
  :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연약한 이들의 이야기가 만나
공명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비장애의 경계 해체.

박샌댁과
정애

박샌댁은 박샌에게 강간 당한 정애와 아버지에
게 ‘몹쓸 짓’을 당한 자신을 동일시.

마을 여성
들과 정애

정애의 말과 그림은 마을 여성들에게 경의로운
의미를 담은 것이자 불행을 함께 걱정하는 매개.

1. 여성 SF 소설에 나타난 장애를 분석한 논의는 공통적으로
비인간과 인간의 경계를 벗어나는 사유 탐색. 본 연구는 기존
논의를 수용하되, 새롭게 <므레모사>가 ‘좀비’와 장애 존재를
연결하고, 장르 문학에서 좀비를 학살 대상으로 간주하는
논리를 전유한 점 분석. 치유를 강요하는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장애인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돌봄을 부각한 점 주목.

2. 재난 지역 ‘므레모사’의 공간성 전환과 ‘함께-되기’의 서사

  

(의료인의 시선에서 묘사된 므레모사의 풍경, 인용문2)
                                                                  
3. 장애 여성 ‘유안’의 선택과 레러의 <선회하는 이야기>(그림)

                 인용문1                       인용문2   참고문헌

에세이, <이 여자가 사는 세상> 소설,  <버스 드라이버>

어머니의 딸 양육  
: 넉넉한 품의 옷을 입힘, 가정
을 못 이룰 것이라는 걱정

장애 여성이 ‘혼자 사는 법’을
가르치는 양육 방식 비판,  ‘무
성적 대상화’의 거부

시어머니의 아들 양육
: 직업적으로 유능한 남성으로
성장, ‘전지전능한’ 모성

희생적 치유 노동으로 장애 남
성을 생산적 노동자로 변화시
키는 ‘대리 치유’ 비판

자기
서사

자기 삶을 이야기, 수필·편지·자전적 소설 등
타자화된 경험의 재현 가능성, 자기 돌봄의 윤리

공명의
서사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서사, 이야기와 이야기
가 만나 공명하는 서사

함께되기
의 서사

모두가 퇴비인 세상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혼
합, 장애인과 자연이 상호 연결되는 서사

다크 투어리즘           ⇒ 테라폴리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명확,
재난 지역을 체험하며 교훈을
얻는 행위=장애를 구경하는 것

모두가 퇴비(”오염물, 죽은
것들과 산 것들이 서로 관계
를 맺으며 혼합된 것들”)

의족을 차고 발레리나로 성공한
유안은 ‘장애 영웅’, 유안은 치료
를 거부한 이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존재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
는 것을 돌보고 경배, 사고
로 ‘나무’처럼 변형된 귀환
자들의 공동체

유안은 ‘테라폴리스’로서의
므레모사에서 장애를 선택한
공동체에 속하면서 자신도
기꺼이 나무가 되고자 함.
그 림 에 서 뇌 병 변 장 애 인
클레어가 자연에 접속하는
이 유 는 치 유 를 위 해 서 가
아님.  인간이 지구, 뼈 등과
함 께 잘 지 낼 수 있 는 지
고민하는 행위.

             김미선   공선옥                           김초엽     


